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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온라인유통위조상품게시물 20,302개퇴출
1,848억 원 경제적 지원 효과

특허청(청장 성윤모)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우리기업의

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0,302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. 그 규모는 정품

단가 기준으로 약 45억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 당 평균

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,848억원*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
* 평균 판매단가(최대 및 최소 판매단가 제외) × 월평균 판매개수 × 삭제건수

# 생활용품 전문업체 A사는 중국에 특허까지 출원하고 본격적으로 진출을

하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. 중국 현지 협력사를 통해 중

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 자사기술을 모방한 위조상품이

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.

전전긍긍하던 A사는 수소문 끝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(이하 “보호원”)이

지원하는 ‘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’에

대해 알게됐고 도움을 요청했다.

보호원은 즉각 A사의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대리신고했고,

총 1,936개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삭제해 A사의 피해를 최소화

할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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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전년 19,621개사 700여억 원과 비교해서 건수는 681건(약 3%),

규모는 1,148억원(약 160%) 늘어난 것이다.

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-브랜드 위조상품은 뷰티,

식품, 패션 등 전통적인 인기상품군뿐만 아니라 제조기술, 부품에

대한 침해 등 점차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.

특허청은 올해에도 알리바바, 징동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

위조상품 유통차단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 집체

교육을 통해 우리기업의 자발적인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역량을

강화하고, 위조상품 모니터링 국가도 중국에서 베트남, 태국 등 아세안

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.

특허청은 “기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소비재나 유명브랜드 외에도

특허·실용신안 등 기술 침해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”며 “해외 온라인

위조상품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유통여부에 대한 관심은 물론,

해당국가 내 지재권 출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당부했다.

중국 알리바바 그룹, 징동닷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모니터링,

피해신고, 대응상담은 보호원 해외협력팀(02-2183-5883)을 이용하면 된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

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이태원(☎ 042-481-59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